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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S T R A C T

This paper outlined the concept of 'Vintech,' a new financial method that emerged in the wake of the 
economic downturn. The study was conducted to address social phenomena by paying attention to 
consumer spending patterns. According to the report, "AppTech," which makes pocket money from 
original fintech, has met social phenomena and has become a means for poor young people to take new 
allowances. The combination of technology and social phenomena has led to the emergence of "vintech," 
and as science and technology develops, its kind and methods are expected to be endless. The ashtray 
has already led to a variety of vintech types, joining many companies. We believe that each type of 
problem exists, but the solutions presented will be realistic and manageable. In addition, although 
Vintech originated in Japan, Japan's fintech service is a market of opportunity for Korean companies 
with advanced services because of its slower development compared to other advanced countries. Using 
the growth power of the local fintech market as a springboard, one can expect to develop technologies 
through convergence with various information industry sectors such as AI, big data and blockchain, and 
also think about the future re-tech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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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몇 십년간 경제침체가 지속되며 서민들의 삶은 

더욱 고달파졌다. 정부에서는 경기 침체를 우려해 

기준 금리 인하 등을 발표하지만, 평범한 서민들에

게는 크게 와 닿지 않는 기사 거리일 뿐이다. 
땅을 판다고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주식 투자

로 시세 차익을 보려고 해도 자본금이 발목을 잡

는다.
이러한 이유로 요즘 큰 자본 없이 용돈 벌이를 

할 수 있는 ‘빈테크’가 유행을 하고 있다. 아직

까지는 생소한 단어이지만, 이미 오래 전부터 해왔

던 용돈 벌이 유형에 드디어 이름이 붙여진 것이

다. 예를 들어 중고거래, OK캐쉬백 등이 시초가 되

었고, 스마트폰 등장 이후로 광고 어플을 스마트폰

에 설치하여 잠금해제를 할 때 마다 포인트가 쌓

이는 어플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며 오늘 날에는 걷

는 것만으로도 돈을 벌고, 설문조사 참여를 통해서

도 소소한 용돈 벌이가 시작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토스’라는 금융 어플리케이션

에서는 1,000원부터 시작하는 소액 투자 상품 판매 

등을 통해 소액으로 간단하게 투자를 할 수 있도

록 많은 상품 개발에 힘쓰고 있다[1,2].
이렇게 경제 불황으로 출현한 ‘빈테크’. 그 정

의를 2장에서 기술하고 출현의 시초인 일본에 대

한 연구를 2.1장에서 서술하고자 한다. 또한 유행

할 수 있었던 기반과 유형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파악하여 2.2장에서 설명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3장에서, 해결방안은 4장에서 기술하고자 한다. 

2. 빈테크의 정의

2030세대는 더 이상 ‘티끌 모아 태산’을 믿지 

않는다. 모아 봐야 집도 못 사는 저축보다 순간의 

행복을 위한 지출이 더 소중할 때도 있다. 2030세

대에게 이러한 ‘소확행(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원동력이라고 생

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돈을 쓰는 만큼 생활비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지사이다. 허리띠를 졸라매며 

예산을 줄이고 절약하는 소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

라고 할 수 있다. 빈테크는 이러한 상황과 만나 빛

을 발하게 되었다. 빈테크란 ‘가난할 빈(貧)’과 

‘재테크’의 합성어로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거

나 비용을 절약해야 하는 사람들이 최신 기술을 

활용해 돈을 버는 활동을 하는 신조어이다[3].
장기적으로 경기 불황이 지속되다 보니 사람들

의 소비 행태도, 돈을 버는 방식도 달라지고 있다. 
빈테크와 함께 등장한 ‘짠테크’는 ‘짜다+재테

크’의 합성어인데, 이는 단순히 소비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지출을 막으며 푼돈이라도 

모으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며 출현하였다. 이 두 유

형의 공통점은 지속적 경기불황으로 인해 재테크 

방법의 다양화가 시작됨에 따라 나타났다고 볼 수 

있으며, 나아가 차이점을 설명하자면, ‘짠테크’
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며 그 푼돈을 저축하는 

형태이다. 반면 ‘빈테크’는 중고 거래를 통해 또 

다른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앱테크’를 통해 

포인트를 적립하며 부가적 수입을 낸다는 것에서 

차이를 보인다[4].
이 둘 중 뭐가 더 옳고, 효율적인가를 평가할 수

는 없다. 개개인의 소득 사정에 따라 본인에게 맞

는 재테크를 설정하고 계획하여 실천하면 ‘티끌 

모아 티끌’일지라도 소소한 용돈 벌이가 될 수 

있으므로 많은 젊은 층에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

다.

2.1 빈테크의 시초 ‘일본’

日 경제 주간지 ‘닛케이 비즈니스’는 최근 일

본 젊은 층들이 핀테크를 ‘빈테크’로 활용하는 



- 229 -

Journal of Knowledge Information Technology and Systems(JKITS), Vol. 15, No. 2, pp. 227-233, April 2020

사례가 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일본은 매년 2~3월 

임금 인상을 포함한 노동 조건을 두고 노사 간 협

상 ‘춘투’를 벌인다. 2018년 주요 기업의 춘투 

임금 인상률은 2.26%로 2014년 이후 매년 2%대다. 
버블 경기 때는 6%에 육박하며 비정규직은 노조원

이 아니어서 춘투 임금 인상과는 거리가 있다. 일

본은 버블 경제가 꺼진 후 비정규직 비율이 크게 

늘었다. 이렇게 임금은 오르지 않는데 사회부담은 

늘었다[5].
NHK의 ‘최장이지만, 최악의 경기’보도에서는 

사회 보험료 부담은 2007년에 한 달 평균 4만 7000
엔(약 48만원) 정도였다. 그런데 2017년에는 한 달 

평균 약 5만 6000엔까지 증가했다. 가계의 소비 여

력을 나타내는 가처분소득은 2007년 44만 2000엔에

서 10이 지난 2017년에는 43만 3000엔으로 오히려 

줄었다. 
일본 금융홍보중앙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저축을 하나도 하지 않는 비율이 30대 

단신세대는 40%, 20대 단신세대는 그보다 높은 

60%를 돌파했다. 또한, 일본인 평균 연봉 역시 연

간 460만 엔을 돌파한 1997년을 정점으로 점차 줄

어들어 2016년 기준 420만 엔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6].

그림 1. 일본 저축 현황 

Figure 1. Current Status of Savings in Japan

출처 : KOTRA, 닛케이비지니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이전에는 각종 금융서비스

를 이용할 수 없었던 젊은 층이나 저소득층이 핀

테크로 각종 금융 서비스를 쉽게 접하며, ‘빈테

크’가 새로운 소비의 원동력으로 기능하기 시작

했다. 
일본의 대표적 빈테크 방식 중 하나를 꼽으라면 

중고 거래라고 할 수 있다. 중고품 취급의 경우 이

전에는 필수적으로 점포를 거쳐야 했던 것이 어플

리케이션을 기반으로 구매자와 판매자가 직접 연

결돼 편리성을 갖춰 10대의 학생, 20~30대의 여성

들이 주 이용자층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메루카리

의 흥행 비결은 핀테크를 이용한 간편함이다. 판매

자가 물건을 올릴 때 가격을 미리 정하고 구매자

가 이에 동의하면 앱에서 ‘메루페이’로 바로 결

제할 수 있다. 물건을 부치고 바든 과정도 편리하

게 만들었다. 하지만 중고거래는 판매자가 개별로 

택배를 부쳐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구매자는 물건

이 도착할 때까지 ‘사기는 아닐까’ 불안에 떤다.
이런 이용자자들의 불편함을 메루카리에서는 해

결방안을 내놓았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거래를 약

속하면, 판매자가 편의점이나 지하철 사물함을 이

용해 중고품을 발송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송장을 

작성할 필요도 없다. 이름조차 적지 않는다. 메루

카리가 대형 물류회사인 야마토운수와 협업해 중

고물품을 안전하게 배송해주기 때문이다.
메루카리가 1월 30일 발표한 2018년 동향 보고

서를 보면 고객 1인당 월 평균 1만 7348엔의 매출

을 냈다. 중고품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팔지 않는 

해외 물건을 메루카리 앱에서 되파는 이용자도 생

겼다.
과거에도 중고거래는 있었다. 다만 주로 거래하

는 품목이 명품 가방이나 옷, 전자기기였다면 이제

는 모든 걸 판다. 표지가 구겨진 잡지, 특정 페이

지만 찢어서 모아놓은 스크랩, 낙서가 있는 책, 여

러 번 사용했지만 표면을 휴지로 닦아 보관한 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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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틱, 흠집 난 지포 라이터, 연예인 친필 사인도 

있다. 메루카리가 인기를 끌면서 일본에서는 쓰지 

않는 물건을 아예 ‘숨겨진 자산’이라 부른다. 닛

케이 기초 연구소가 2018년 10월 메루카리에서 데

이터를 받아 계산한 ‘숨겨진 자산’ 금액은 가구

당 평균 69만 4099엔 보고서에서 “숨겨진 자산은 

2017년 연간 상여금 지급액 평균 74만 7156엔과 크

게 다르지 않다”며 “메루카리의 역할이 크다”
고 전했다. 이렇게 빈테크가 확산되며,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 회사였던 ‘메루카리’는 유니콘 기

업으로까지 성장할 수 있었다[7].
이외에도 계약한 기업의 시스템에 접속해 일 단

위로 급여를 계산하여 선불로 급여를 받을 수 있

는 플랫폼인 ‘페이미’, 자동적으로 잔돈을 모아 

현금화가 가능한 저금 서비스인 ‘핀비’ 등 많은 

기업들이 빈테크의 출현에 따라 발맞춰가고 있다

[8].

2.2 빈테크의 유형

빈테크의 유형들에는 대표적으로 첫째, 중고거래

를 들 수 있다. 한국 최대 중고거래카페인 ‘중고

나라’를 기반으로 그동안 중고거래의 문제점들을 

보완하며 또 다른 중고거래 플랫폼 어플리케이션

들이 등장하였다. 사기 거래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

체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보험 상품까지 내놓으

며 각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들은 보안 강화를 

통해 신뢰를 형성하여 많은 플랫폼 사용자 유치에 

노력을 기울였다. 대표적인 어플리케이션으로는 

‘중고나라’ 외에도 ‘번개장터’, ‘당근마켓’ 
등 구매자와 판매자의 지역을 데이터화 하여 직거

래 중심 플랫폼이 출시되었다. 거래 품목에는 의

류, 화장품, 아이돌 앨범 뿐 아니라 해외 과자 등 

안 파는 품목 찾기가 더 쉬울 정도로 그 범위는 확

대되었다.

둘째, 포인트 어플리케이션을 예로 들 수 있는

데, 이는 물건을 구매할 때마다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고 이벤트를 통해 포인트 적립이 가능하다. 
이 유형은 대형 유통업체 뿐만 아니라, 일반 마트, 
카페 등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충성 고객 확보와 같은 계열사 신규 고객 유치 등

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기업들이 비용

을 투자해가며 포인트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힘쓰

고 있다. 대표적인 포인트 어플리케이션으로는 SPC
의 ‘해피포인트’, CJ의 ‘CJ One’등이 있다. 고

객들은 하나의 포인트 앱으로 여러 매장의 포인트

를 적립할 수 있고, 다른 지역의매장을 가도 적립

이 가능하니 그 이용자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소액투자서비스는 여윳돈이 부족한 금융 

소비자가 손쉽게 실천하기 좋은 서비스이다. 전문

가가 직접 구성한 펀드에 최소 1,000원부터 투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금융 투자자들의 진입장벽을 낮

추어 초보자도 큰 부담 없이 소액투자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뿐만 아니라, 부동산 

P2P업체와 제휴를 통해 최소 10만원부터 투자할 

수 있도록 구성한 ‘부동산 소액 투자 서비스’또
한 지원한다. 이는 배경지식이 부족한 금융 소비자

가 투자에 입문하기 쉽도록 어려운 투자 용어와 

방법을 쉽게 분류, 설명해 쉽고 간편하게 소액 투

자 경험을 쌓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토
스’ 공식 블로그 ‘토스피드’에는 금융 초보자&
사회초년생이 관심 있을 만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

공하고 있어 투자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고 있다.
넷째, 리워드 어플리케이션이다. 이 유형에는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지는데, 잠금해제형, 만보기형

이다. 먼저 잠금해제형은 스마트폰에서 잠금 화면

에서 어플리케이션 내의 광고를 뜨게 해서 광고를 

시청하게 하는 방식이다. 잠금 해제만으로도 1원에

서 5원까지 적립된다. 이에 더해 동영상 광고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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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그 재생시간에 따라 적립금이 달라지며, 추천인 

코드와 퀴즈 등을 통해 더 많은 적립금을 풀어 고

객 유지에 힘쓰고 있다. 다음으로 만보기형은 걸은 

만큼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형식인데, 스마트폰에 

내장된 기능을 통해 걸음 수를 인식하고 그만큼 

포인트로 쌓을 수 있는 방식이다. 적립 방식은 100
보 당 1포인트, 하루 최대 100포인트 적립이 가능

하므로 즉, 만 보까지만 적립된다고 한다. 포인트

도 적립하고 칼로리 소모량, 걸음 수까지 잠금 화

면에서 확인할 수 있어 용돈도 벌고 건강도 챙길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모바일 리서치 어플리케이션이다. 이 유

형은 설문조사에 참여하여 포인트를 얻는 방식이

다. 설문조사의 종류도 다양하고 포인트를 주는 방

식도 다양하다. 설문조사 유형에는 여론 조사, 제

품 소비자 조사, 해외 조사 등 다양한 유형이 준비

되어있어 자신에게 맞는 설문조사를 선택하여 포

인트를 쌓을 수 있다. 대표적인 어플리케이션으로

는 ‘오픈서베이’를 들 수 있다. 이 어플리케이션

을 이용하면 ‘내 의견의 가치’라는 슬로건과 함

께 적립금을 보상 받는다. 이때 자신이 의견이 누

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보람까지 느낄 수 있고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적립금을 모을 수 있어 빈

테크의 신흥강자로 떠올랐다[9-11].

3. 빈테크의 문제점

먼저 중고거래 같은 경우 사기거래, 허위매물 등

이 존재한다. 판매자가 돈만 받고 물건을 안 보내

주는 경우, 작성 글과는 다른 상품을 발송해주는 

등 사기거래가 여전히 존재한다. 또한 해외직구를 

통해 미화 $150 이하는 관세 납부 대상 제외라는 

점을 이용하여 상업적으로 재판매하는 등 관세법 

차원에서의 문제점이 존재한다[12].
소액투자서비스 같은 경우, 적은 돈으로 투자와 

재테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장점이지만 소액투자 

특성상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한다[13].
마지막으로 리워드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 어

플리케이션 내 상점에서 물건들의 가격이 시중 2
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인상하고, 포인트 출금 한도

를 높인 뒤 포인트 지급을 미루는 일이 벌어지며 

실제로 많은 회원들이 이탈하기도 하였다[14].

4. 해결방안

중고거래 같은 경우에는 사기 정보 조회 프로그

램인 ‘더치트’에 판매자의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면 상대방의 사기 거래 이력이 뜨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활용하여 입금 전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위험도가 높은 일반 송

금방식보다 어플리케이션 자체 결제 시스템을 통

하여 안전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각 기업들은 보안

과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여 끊임없이 개발하고 도

태되지 않아야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해외 직구 물품인 경우 단순변심, 사이즈 

미스 등으로 인해 반품하기에는 그 절차와 비용이 

많이 들어 중고로 올리는 경우에도 관세법 위반으

로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한다. 실제 적발 건수는 

적지만 탄력적 법 개정을 통해 적용 범위를 다시 

재정비하고, 실제 관세 포탈 행위자는 집중 단속하

여 처벌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소액투자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으로는 첫째, ‘고객예치금 분리 보관 시스

템’을 도입하였는지 확인하고 투자하는 것이 안

전하다. 투자자 예치금을 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금

융사에 맡겨야 업체가 파산해도 예치금을 보호 받

는다. 둘째, 공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업체는 대

출구조, 누적대출금액, 대출잔액, 연체율 등을 홈페

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지나치게 위험한 투자처는 

아닌지, 과거 연체 이력이 있는지 등을 살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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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5].
마지막으로 리워드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 어

플리케이션 내 상점을 통해 폭리를 취하는 기업은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라 폭리 행위 금지 및 처벌

을 통해 정상가로 되돌려 놓아야 할 것이다. 또한, 
쌓아둔 포인트가 갑자기 사라져도 관련법이 없어, 
구제를 방법이 없다고 한다. 그러므로 포인트는 주

기적으로 확인하며 사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다.

5. 결 론

경제 불황으로 출현한 ‘빈테크’, 결과적으로 

보면 플랫폼 제공자, 이용자 모두 이익을 보는 상

생 가능한 사회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다. 
사회 현상으로 또 다른 문화가 만들어지니 위기를 

기회로 살린 경우라고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재테크가 출현한 근본적인 원인이 사

라지지 않았다. 바로 ‘불경기’, 이 단어만으로도 

사람들의 소비를 위축시킨다. 소비의 위축은 수요 

감소, 공급 중단에 이른다. 즉, 악순환의 반복이 계

속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빈테크의 출현으로 마냥 

용돈벌이 수단이 생겼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그 

출현 이유를 근거로 근본적인 문제점을 제거할 방

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빈테크 이용자들이 빈테크를 통해 창출

한 자산을 통하여 새로운 소비 시장이 열리고 그

것이 확산되어 하루 빨리 경기 회복이 되길 소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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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성장력을 발판 삼아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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